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3. 4. 23.(일) 11:00, 

(지면) 2023. 4. 24.(월) 조간
배포 2023. 4. 21.(금) 오후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할 사업대상자 모집
-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24일(월)부터 5월 12일(금)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建造)를 위한 ‘2023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펀드 재원 180억 원을 활용하여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지원한다.

세계로선박금융(주) 주관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사의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기여도, 성장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안전펀드를 지원받는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한 후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4년차

부터 12년간 정부 지원금액을 상환하면 만기 때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 선박을 빌려주는 것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www.globalmarifi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 → Notice 게시판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을 통해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은 불연성 소재 

사용, 국제적 안전기준에 따른 구명정‧구명뗏목 비치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

하는 한편, 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선실의 높이와 침실 바닥면적, 침대 규격

등도 국제 협약기준에 맞춰 기존 선박보다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신규 원양어선 건조가 지속적으로 확대

됨에 따라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안전과 복지가 확보된 원양어선이 많아져 젊은 인재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되었고, 올해도 6호선과 7호선의 건조가 완료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재영 (044-400-5360)

원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재 (044-400-5366)

     



참고  원양어선 안전펀드 체계 및 건조선박 사진

<원양어선 안전펀드 체계>

아그네스 110호 805 통영호

105 금양호 21 은진호
<‘원양어선 안전펀드’로 신규 건조된 원양어선>


